
개회사

  불기2560년 제1차 직할교구종회에 여러 주지스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반가

움이 가득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곳곳에서 불법을 

홍포하고 가람을 수호하시는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종단은 소통과 화합,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쉼없이 달려왔으며, 

직할교구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항상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취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노력을 다짐하며 ‘맑은 마음과 밝은 웃음

으로, 희망의 한 해’를 이루기 위해 소중한 노력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나아

가 꿈과 희망을 나누며 이웃과 함께 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다양

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노동, 인권, 그리고 세대간·지역간의 양극화 등 사회전반에 만연

해 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와 성실하게 소통하고, 불은(佛恩)에 보답

하겠다는 서원속에서 이웃에게 온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사부대중 모두가 숙원(宿願)하던 성역화 사업이 실질적인 진

척을 갖게 될 것이며, 조계사를 중심으로 지혜롭고 조화로운 역사문화공간으로 

한층 다가가게 됩니다. 승려복지제도의 점진적 확대, 사찰의 공공성 확보와 지

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역시 모두의 진력으로써 가

시적인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행정과 정보 격차를 줄여 나가고 포교네트워크 사업에 



중점을 두어, 어린이청소년 포교와 신행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화로운 

포교의 성취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종단의 주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직

할교구 사찰과 주지스님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크다 할 것입니다. 

  직할교구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에 지역사회의 불교 위상 및 포교에 

미치는 영향이 여타 교구보다 더없이 크다 할 것입니다. 주지스님들의 경험과 

의견, 그리고 소중한 성취는 직할교구뿐 아니라 종단 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어질 것입니다. 종단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

로 항상 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은사 소유였으나 부당하게 수용당한 토지가 한국전력을 거쳐 최근

에는 현대자동차로 이전되었습니다. 우리 종단은 서울시를 포함하여 해당 기관

들에게 정확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당한 우리의 요구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봉은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찰의 당당한 권리, 우리의 

자존과 정체성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직할교구 

역시 종단차원의 중요한 결의에 뜻을 함께해주시고, 앞으로 관련 사안에 깊은 

관심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할교구의 성취가 곧 종단의 기준이자 모범입니다. 종도이기에 가져야하는 

종단관과 소양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의미있는 실천을 위해 언제나처럼 진

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이 사회

와 이웃 모두의 행복으로 향기롭게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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